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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턱뼈는 얼굴머리뼈에 속하며 가장 크고 보존성

이 좋은 튼튼한 뼈이다 [1]. 아래턱뼈에는 깨물근, 관자

근, 안쪽날개근, 가쪽날개근 등과 같은 씹기근육이 부착

되어 씹기습관과 음식에 따른 민족의 생활형태 그리고

시대에 따른 생활습관의 변화와 같은 주위환경에 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3]. 또한 아래턱의 형태는 돌

출 정도나 아래턱의 각도 등에 따라 인상을 좌우한다.

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체질인류학적 연구는 치의학

과 해부학에 걸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1,4-6]. 그러

나 시신기증으로 들어온 뼈를 이용하여 성별 판별을

하거나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남녀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계측을 통해

턱뼈의 남녀형태를 비교하거나 성장 전후의 턱 형태를

정량적으로 계측한 연구가 있었다[7-9].

미용성형술이 매우 발전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젊

은 사람들은 작은 얼굴과 함께 갸름한 턱선을 원한다.

그것을 소위 V-line이라 일컫는데 성형외과에서 V-line

을 만들기 위한 수술법이나 시술에 관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미용성형 수술 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V-line의 구체적 형태나 객관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확

립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아래턱축소술이나 양악수술

과 같은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 연령대는 20~3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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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젊은 성인의 얼굴뼈 CT를 3차원재구성하여 평균 턱뼈바닥각을 계측하여 알

아보고 남녀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V-line이라 일컫는 정면에서 바라본 턱뼈바닥각을 기준으로 아래턱의

형태 분류를 하고 계측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재료로는 건국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제공한

195명의 남녀 성인 얼굴 CT (남자 97명, 여자 98명, 평균나이 25.9세, 범위 18~38세) 를 사용하였고 얼굴 CT 이

미지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차원재구성하였다. 3차원재구성한 얼굴뼈는 정면에서 본 턱끝에서 아래턱의 양

쪽 몸통이 만나는 각도 (턱뼈바닥각)와 양쪽 턱뼈각에서 아래턱선으로 이어지는 각도 (턱모서리각)를 계측하고

턱모서리 전체길이와 턱뼈결합 높이를 계측하였다. 총 195명의 3차원이미지를 계측한 결과 두 가지 정면에서

본 아래턱각도와 턱모서리 전체길이, 턱뼈결합 높이는 남자가 더 크고 길었다 (P⁄0.05). 아래턱각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는데 여자는 그룹 간의 대상자 분포가 비교적 골고루 분산된 반면 남자는 아래

턱각도가 가장 큰 I그룹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각 그룹별로 턱모서리 전체길이와 턱뼈결합 높이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지만 아래턱각도가 클수록 턱뼈결합 높이는 작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아래턱축소술 또는 양악수술 과정에서 임상의들은 좀 더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수술계획을 잡을 수

있고 환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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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인데 의과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표본들은 대

부분 노년층의 시신이 많아 젊은 성인의 머리뼈를 대

상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CT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CT 영상을 재

구성한 후 3차원영상을 이용한 계측이 실제와 가깝고

해부학표지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입증된 바

있다 [10].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인 젊은 성인의

얼굴뼈 CT를 3차원재구성하여 기존 연구에서 계측하

였던 턱뼈각의 개념이 아닌 V-line이라 일컫는 정면에

서 바라본 아래턱뼈각을 기준으로 아래턱을 형태 분류

하고 계측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평균

턱뼈바닥각과 턱모서리각을 계측하여 남녀 차이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재료로는 건국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제공한

195명의 남녀 성인 얼굴 CT (남자 97명, 여자 98명, 평

균나이 25.9세, 범위 18~38세)를 사용하였고 각 대상

자로부터 연구목적 사용동의서를 받았으며 기관윤리위

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성형수술을 하거나 얼굴뼈

에 손상이 있는 CT를 제외하고 정상 얼굴 CT를 사용

하였으며 연속 CT 이미지는 가로면, 관상면, 시상면에서

1 mm 두께로 측정하였다 (Hispeed CT, GE healthcare,

NY, USA). 그 후 얼굴 CT 이미지는 Lucion (Cybermed,

Seoul, Kore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차원재구성하였

다. 3차원재구성한 얼굴뼈는 정면을 Frankfort 기준선에

맞추고 아래턱뼈에 초점을 맞추어 V-line에 해당하는 턱

뼈바닥각과 턱모서리각을 계측하였다. 턱뼈바닥각(angle

of base of mandible)은 턱끝에서 아래턱의 양쪽 몸통이

만나는 각도로 정의하였다. 턱뼈몸통은 완벽한 평면이

아닌 앞안쪽이 휘어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턱뼈바닥

각보다 작은 또 다른 각도가 생기는데 이것을 양쪽 턱

뼈각에서 아래턱선으로 이어지는 턱모서리각 (gonion-

body angle)이라 정의하였다. 턱뼈바닥각과 턱모서리각

에 따라 남녀 모두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턱뼈바닥

각이 110�이상일 경우 I그룹, 100�이상 110�미만일 경

우 II그룹, 100�미만일 경우 III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턱

모서리각이 80�이상일 경우 I그룹, 60�이상 80�미만일

경우 II그룹, 60�미만일 경우 III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면에서 보이는 턱모서리 전체길이 (total length

of mandibular margin)와 앞니아래치아확에서 턱끝점까

지의 거리인 턱뼈결합 높이 (height of mandibular sym-

physis)를 계측하였다 (Fig. 1). 통계 처리로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각도에 따라 그룹별로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고, 각 항목별

로 상관관계(correlation coefficient)를 분석하였다.

결 과

총 195명의 얼굴 3차원이미지를 계측한 결과 정면에

서 바라본 두 개의 아래턱각도와 턱모서리 전체길이, 턱

뼈결합 높이는 남자가 더 크고 길었다 (P⁄0.05). 평균

턱뼈바닥각과 턱모서리각은 남자가 10�이상 컸으며 평

균 턱모서리 전체길이와 턱뼈결합 높이가 여자보다 각

각 24 mm, 4 mm가 컸다(Table 1).

여자에서는 그룹 간의 대상자 분포가 비교적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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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items of mandible. (A) Angle of base of
mandible. (B) Angle of mandibular margin. (C) Total length of
mandibular margin. (D)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Table 1. Sex difference of the measurements

Measurements Males Females

Age (years) 26.3±4.0 25.5±5.1

Angle of base of mandible*
115.4±12.2 102.6±10.6

(degrees)

Angle of mandibular margin*
87.5±13.9 70.8±12.7

(degrees)

Total length of mandibular 
247.4±11.1 223.0±12.6

margin* (mm)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33.4±2.5 29.1±2.6

(mm)

Mean±SD
*P⁄0.05 between male and female



분포하는 반면 남자에서는 턱뼈바닥각이나 턱모서리각

의 구분 없이 I그룹의 분포가 많았다 (Tables 2~5). 그

의미는 정면에서 바라본 아래턱각도가 110�(턱뼈바닥

각) 또는 80�(턱모서리각) 이상으로 큰 남성이 약 70%

정도로 대다수라는 점이다.

남녀 모두 각 그룹별로 턱모서리 전체길이와 턱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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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up difference of the angle of the base of mandible in
female

Measurements
Group I Group II Group III
(n=26) (n=32) (n=40)

Age (years) 26.1 25.3 25.3

Angle of base of mandible*
115.7 104.4 92.6

(degrees)

Total length of mandibular 
222.2 221.4 224.6

margin (mm)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28.3 29.2 29.7

(mm)

*P⁄0.05 among the groups

Table 3. Group difference of the angle of the mandibular margin
in female

Items
Group I Group II Group III
(n=23) (n=56) (n=19)

Age (years) 25.7 25.1 26.3

Angle of mandibular margin*
86.4 70.5 52.6

(degrees)

Total length of mandibular 
224.3 223.4 220.1

margin (mm)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28.2 29.2 30.2

(mm)

*P⁄0.05 among the groups

Table 4. Group difference of the angle of the base of mandible in
male

Items
Group I Group II Group III
(n=66) (n=22) (n=9)

Age (years) 26.7 25.6 25.0

Angle of base of mandible*
121.7 105.1 94.2

(degrees)

Total length of mandibular 
246.8 248.2 249.5

margin (mm)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33.1 33.6 35.1

(mm)

*P⁄0.05 among the groups

Table 5. Group difference of the angle of the mandibular margin
in male

Items
Group I Group II Group III
(n=70) (n=25) (n=2)

Age (years) 26.5 25.7 24.5

Angle of mandibular margin*
93.8 72.7 55.5

(degrees)

Total length of mandibular 
247.2 247.7 251.8

margin (mm)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33.0 34.3 33.9

(mm)

*P⁄0.05 among the groups

Table 6. Correlation among the measurement items in female

Measurements Age
Angle of base of Angle of Total length of 

mandible mandibular margin mandibular margin

Angle of base of mandible 0.096
Angle of mandibular margin -0.104 0.380**
Total length of mandibular margin 0.029 -0.092 0.097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0.094 -0.243* -0.247* 0.253*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able 7. Correlation among the measurement items in male

Measurements Age
Angle of base of Angle of Total length of 

mandible mandibular margin mandibular margin

Angle of base of mandible 0.240*
Angle of mandibular margin 0.159 0.490**
Total length of mandibular margin 0.130 -0.009 0.055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0.060 -0.164 -0.279** 0.133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합 높이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지만 아래턱각도가 클수

록 턱뼈결합 높이는 작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P⁄

0.05). 특히 여자에서는 턱뼈바닥각과 턱모서리각 모두

가 커질수록 턱뼈결합 높이가 짧아지는 상관관계를 보

였다(Table 6). 남자에서는 턱모서리각이 커질수록 턱뼈

결합 높이가 짧아지는 상관관계가 매우 의미있게 나타

났다 (P⁄0.01) (Table 7). 나머지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동아시아의 문화에서는 얼굴 아래턱의 윤곽이 작고,

계란형을 띠며, 갸름한 형태를 선호한다[11]. 따라서 우

리나라에서는 사각턱을 가진 사람이나 다양한 이유로

아래턱이 커 보이는 사람들은 미용성형수술을 통해 아

래턱선이 좁게 변화하길 원한다. 과거의 많은 연구를 통

해 V-line 수술법이나 시술에 관련한 보고는 비교적 많

다[12-15]. 그러나 V-line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나 해부학적 분류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의 목적으로 아래

턱의 형태를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으로 형태분류

를 한 바 있다. 각진 아래턱을 아래턱의 돌출 정도나 깨

물근 비대 정도에 따라 mild, moderate, severe, complex

form으로 정의하여 4단계로 분류한 연구가 있고 [11],

임상의가 환자의 정면, 옆면 사진과 아래턱뼈의 x-ray

사진을 기준으로 아래턱을 세 그룹으로 분류한 보고도

있었다 [16]. 또한 아래턱뼈의 돌출 정도와 수술에 의한

제거 부위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17]. 대

부분의 아래턱 유형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기준이

각각이라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임상의의 주관적인

기준이 유형분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기존

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아래턱각도를 제시하여 아

래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기존의 턱뼈각은 턱끝점, 턱

뼈각점, 아래턱뼈 관절돌기점이 이루는 옆면에서 바라

본 각도를 의미한다 [1].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아래턱각도는 옆면이 아닌 정면에서 본 턱뼈바닥각과

턱모서리각을 사용하여 V-line에 해당하는 각도를 계측

하고 그 각도에 따라 유형분류를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계측된 우리나라 남녀 젊은 성인의 평

균 아래턱각도는 각각 남자 115.4�, 여자 102.6�(턱뼈바

닥각), 남자 87.5�, 여자 70.8�(턱모서리각)로 나타났다

(Fig. 2). 턱에 대한 각도 두 항목에 대해 남자가 여자보

다 10�이상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턱뼈각에 대

한 남녀 차이는 인구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유럽

인들은 18~39세의 성인의 턱뼈각 평균값이 여성이 1�

가량 더 컸고 [9], 한국인 평균 55.6세의 턱뼈각도 여성

이 1.5�더 컸다[1]. 이집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이 더 큰 턱뼈각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18]. 턱

뼈각에 대한 보고는 결과가 통일되지 않았지만 이전 연

구에서 한쪽 턱뼈각점, 턱끝아래점, 반대쪽 턱뼈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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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erior view of the mandible of the male (left) and the female (right).



이루는 각의 계측에서 남자 74.8±4.6�, 여자 71.5±3.2�

로 남자가 더 큰 각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1].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턱뼈가 더 많이 벌어져 있

기 때문으로 이번 연구 결과의 턱뼈바닥각과 턱모서리

각이 남자가 더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계측항목 중 턱뼈결합 높이에 대한 결과는 남자가 여

자보다 4 mm 이상 더 컸다(P⁄0.05). 그러나 실제 마른

뼈를 디지털밀림자로 계측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균값은 남자 32.6±3.2

mm, 여자 33.0±4.2 mm로 오히려 여자의 계측값이 더

컸다 [1]. 마른뼈를 이용한 이전의 연구와 CT를 이용한

이번 연구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남자가 더

큰 계측값을 보인 이번 결과와 달랐고 이전의 연구는

여자 아래턱뼈 수가 남자보다 반 이상 적었으므로 이번

연구의 결과가 더욱 신뢰할 만하다. 또한 CT를 이용한

이전의 연구에서 턱뼈가지의 길이와 너비, 턱뼈각점과

턱끝점 사이의 거리, 양쪽 턱뼈각점 사이의 거리 등을

계측한 결과 남자가 유의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이번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9]. 방사선사진을

이용하여 남녀의 머리뼈를 계측한 연구에서도 관절돌

기점과 턱끝점 사이의 거리, 앞코가시와 턱끝점 사이의

거리가 남자가 여자보다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아래턱선이 갸름하다 판단할 수 있는 III그룹에 해당

하는 남자 대상자들은 매우 적었다. 요즘은 젊은 남성들

도 양악수술이나 아래턱축소술과 같은 미용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결과에서 대다수의 남

성들이 넓은 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여성들

은 각 그룹의 편차가 크지 않았는데 턱뼈바닥각에 대해

서는 III그룹이 턱모서리각에 대해서는 II그룹의 대상자

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성들이 선호하는 V-line의 형

태는 아래턱선이 날렵하고 턱끝도 뾰족한 형태를 띠는

III그룹에 가깝다 할 수 있다. 남녀 모두 I그룹에서 III그

룹으로 갈수록 정면에서 바라본 아래턱각도는 좁아지고

턱끝이 뾰족해지며 턱뼈결합 높이가 길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Fig. 3). 따라서 남녀 모두 아래턱각도가 날

렵하면 턱뼈결합 높이가 길고 아래턱각도가 둔하면 턱

뼈결합 높이가 짧아지는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러한 경향을 따라 실제 임상에서도 턱뼈각절제술이나

겉질뼈절제술과 같은 아래턱축소술과 함께 T절골술이

라 하여 아래턱 끝을 T자 형태로 잘라 턱끝을 갸름하

고 길어 보이게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12,13,15].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제시한 턱뼈바닥각, 턱모

서리각을 통해 한국인 젊은 남녀의 아래턱을 분류할 수

있었고, 성별에 따라 어떤 유형이 우세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V-line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더

많은 형태계측학 또는 해부학적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턱축소술 또는 양악

수술 과정에서 임상의들은 좀 더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수술계획을 잡을 수 있고 환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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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the measurements of mandible between young

male and female using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s derived from the facial bone CT images. Type

classification of mandible was performed based on the angle of base of mandible and the angle of mandibular

margin observed from the anterior view and the correlation among the measurement items was analyzed. One

hundred-ninety five young adults facial CT were collected from the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98

females, 97 males; mean age 25.9 years, range 18~38 years). Three dimensional images of the face were

reconstructed using software from CT images of whole specimens. The angle of the base of the mandible, the

angle of the mandibular margin, total length of mandibualr margin, and the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were

measured. All measurement items were larger and longer in male than female (P⁄0.05). Three typ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andibular angle. In female, the subjects were evenly distributed among groups, but

group I which had large mandibular angle was most common in male. The smaller the height of mandibular

symphysis, the larger the angle of base of mandible or the angle of mandibular margi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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